
미국, 한국의 수입약품 사용기피 불만

미국이 한국의 의약품 시장개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비싼 수입약품 처방을 자제해달라

고 요청한 사실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중인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5월15일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의약품과 자동차 시장 개방문제를 중점 거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보험공단이 진료기관에 값이 비싼 수입약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미국 의약품의 한국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국은 보험공단이 의도적으로 아무 근거없이 수입약 처방을 자제토록 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와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은 또 한국의 수입자동차 관세가 8%로 미국의 2.5%에 비해 크게 높다며 인하

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은 쌍무간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신국환 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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